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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16대 국회의원의 보좌관 편법 운용에 대한 규탄과 정보공개 청구 건

날 짜 2000. 6 .2.(금), (총 2쪽)

논 평

국회의원의 보좌관 편법 운용 시정되어야.
- 참여연대, 16대 국회의원 보좌진(4,5,6급)의 경력 정보공개 청구 -

1. 지난 봄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국회의원의 정책 보좌진을 증원한

바 있다. 그러나 16대 국회의원들은 지난 국회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

등록하여 세금낭비와 함께 전문성 없는 보좌진의 채용과 지구당 관리로 인해 인력을s낭비하

며,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뒷전으로 제켜놓는 직무유기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.

2 참여연대는 이러한 국회의원의 처사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,

규탄한다.

첫째 , 지구당관리나 , 친인척 등록으로 무력화 시키는 보좌진의 편법적인 운용은 국민의

혈세를 낭비하는 처사이다 .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된다면 보좌진 증원은 마땅히 취소

되어야 한다 .

둘째 , 기존의 보좌진으로는 책임있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어렵다는 문제인식으로 인해

증원된 보좌진을 위와 같이 편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곧 책임있는 의정활동 , 전문

성있는 의정활동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 .

3 참여연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시키고,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방기하는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

탄하며, 국회의원의 보좌진은 선출되지 않은 공인이기에 마땅히 국민들 앞에 최소한의 이력

과 경력을 공개해야 한다고 믿는다.

4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에 16대 국회의원 273명 전원의 입법지원 보좌진 (4 ,5 ,6급 )의

명단 , 경력 , 의원과의 관계 등 등록상황을 공개할 것을 6월2일 (금 ) 오후에 청구하였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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